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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치아와 그 주 위조직의 손상으로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차가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치주질환이 심하다거나 잇몸이 내려가 치아의 뿌리가 노출돼 시린 증상을 호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칫솔질 때문에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가 V자로 패이면서 시린 증상을

호소한다. 특히 칫솔질을 옆으로 하기 쉬 운 송곳니와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앞니의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위 아래로 닦기 쉽지만, 어금니 부위로 갈수록 위 아래로 닦으려니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개운한 맛이 없는 것 같아 좌우로 시원하게(?) 닦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면 정작 닦 여야 될 치아 사이 부위는 닦이지 않고 애꿎은 치아만 상하게 된

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치아가 닳는 것은 아니지만 낙숫물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만들 듯 하

루에 세번씩 꾸준하게 잘못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아무리 단 단한 치아라도 버텨내지를 못한다. 이

런 상태를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계속 방치할 경우 치아 내부까지 패이게 되고 신경이 손상

돼 결국 신경치료까 지 받아야 할 수 있다. 


치경부 마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한데, 손목 회전을

통해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시켜 닦는 것이 좋 다. 칫솔을 선택할 때에도 되도록 칫솔모

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마모제가 적게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미 진행된

치경부 마모증의 경우에는 ‘레진’이라는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 마모된 부위를 메꿔 주면

된다. 


치경부 마모증 치료 후 치료된 재료가 자주 탈락하는 경우에는 교합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하며, 잘못된 칫솔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치료한 재료가 마 모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

드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태두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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